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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자료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 (2010. 2. 3.(수)) 광범위하게 퍼

져 있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실태 자료를 공개하였다. 

민변의 자료 공개는, 민변이 지난 2009. 6. 30.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농림부 장관이 자료를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장관은 2009. 5. 

7. 식당의 사생활 비밀이라며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의 이름과 주소 공개를 거부했

다가 패소하였다.  

민변이 공개한 허위 표시 업소 실태는 2008. 6. 26.부터 2009. 4. 27.까지의 10개월간에 쇠고기 원

산지를 속인 704곳의 식당의 이름과 주소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원산지 허위 표시 업

소에는 일반 식당 외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예식장, 장례식장, 호텔, 리조트, 골프클럽, 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검찰청 구내 식당 한 곳도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하다 적발되었으며, 

식당 가운데는 ‘한우’라는 간판을 걸고 원산지를 속여 판 곳이 무려 63곳이나 되었다. 

특히 민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 11. 이후 적발된 허위 표시 업소를 농림부 홈페이지에 공개

하기로 하면서, 허위 표시 업소에 대한 제재가 ‘표시 변경’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민변은 금일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에 대한 처분 내용 공개를 요구하였다고 밝

혔다.    

※문의: 민변 류제성 변호사(522-7284)

 2010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 승 헌


